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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강력한국가되도록군본연임무수행"

이재명대통령은 18일 "국가 공동체가존

속하기위해가장중요한것은공동체자체

를보존하는것"이라고강조했다.

이 대통령은이날서울용산구국방부에

서진행된국방부·국가보훈부업무보고에

서 "잠시우리사회에혼란이있긴했지만,

그래도군이대체적으로제자리를잘지켜

주고국가와국민에대한충성의무를제대

로이행해줘오늘의대한민국이있다는생

각을한다"며이같이밝혔다.

이대통령은어려운환경속에서국가안

전을지키기위해애쓰는장병과국방공무

원의노고를격려했다. ▶관련기사 2·3면

이어 "혼란스러운점들이꽤있긴하지

만,이런과정도더나은미래를위한토대

가될수있다는생각으로새로운마음으

로 또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"며 "보통

우리는 '국가 안보' 또는 '안보'라고 하는

데, 이건 매우중요한사안이기도하지만

한편으로는너무일상적이기때문에무감

각해지기도 쉽다"고 덧붙였다. 그러면서

"여러분이하고있는일들이얼마나중요

한지를다시한번되새기며 '국민의군대'

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

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

제대로다수행해주길기대한다"고 당부

했다.

이와함께이대통령은국가를위해공헌

하거나희생한유공자들에대해상응하는

보상이이뤄져야한다는의지를피력했다.

이 대통령은 "대한민국 정부수립이래

많은시간이지났지만우리가과연공동체

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우리

구성원들또는 그 후손들, 가족들에 대해

상응하는보상을하고있느냐는점을되새

겨보면실제로그렇지못하다는결론에이

르게된다"고 말했다. 이어 "모두를위해,

공동체자체를위해희생·헌신한것에우리

가존중하고예우하고보상하지않으면또

앞으로우리가위난에처했을때누가앞에

나서겠냐"고되물었다.

그러면서"특별한희생을치른구성원들

에게특별한보상을함으로써우리공동체

가그구성원들의각별한희생을잊지않았

다는 것을 언제나 보여 주고 또 증명해야

된다고생각한다"고 했다. 아울러 "'보훈'

도매우중요한국가사무라는점을생각해

최선을다해주시길바란다"고강조했다.

한편이대통령은생중계업무보고와관

련해 "우리가이업무보고를하다보면전

국민이지켜보고있다보니까스트레스도

꽤많을텐데, 스트레스받지말고그냥있

는대로편하게제대로보고하면된다"고

전했다. 이 대통령은 "(업무보고내용을)

모를수있다.그걸어떻게다알겠어요?모

르는게자랑은아니지만, 뭐 그렇게비난

받을일도아니다"며 "다만모르는데아는

척을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거나 이런 건

정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

비난받을일"이라고재차강조했다.

조아미기자

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방부·국가보훈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. 연합뉴스

이재명대통령,국방·보훈부업무보고

국가·국민에대한충성의무제대로이행

혼란있었지만새마음으로새롭게시작

특별한희생에는특별한보상으로보답


